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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의 설교중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마음속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새벽기도 하는 중에 예수님

께 여쭤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 예수님 말씀 *

오해하지 말라. 

내 말씀을 자기 주관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해다. 

자기 주관으로 내 말씀을 받는 자는 

뭐든지 한 번에 쉽게 하는 법이 없다. 

그리하기 어려울 게다. 

왜? 

내가 말해준 길이 아닌 

자기 주관이 말해준 길로 가니까. 

그러니 어서 너의 모든 주관을 버려라. 

그거 가지고 있어 봤자 

천국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뿐이다. 

나의 말씀뿐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 

어떤 징조나 현상도 사람도 네 주관대로 판단치 말

라. 

자기 식, 자기 좋은 대로 했다가는 진정 사망으로 

간다. 

자기 주관대로 행하여 지옥에 갔어도 자기는 모른

다. 

내가 지금 말해줄 때 고쳐라. 

이 때 바꿔라. 

내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가 가장 좋은 기회다. 

섭리사 너희는 늘 기회를 받아 살아가고 있다. 

매일 선포되는 나의 말씀이 곧 기회요, 터닝 포인트

다. 

매일 똑같이 기회를 얻었어도 

귀히 알고 그 기회를 잡고 그로 인해 변화되는 자

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다. 

그렇지 못한 자는 로또 번호를 미리 받아 

제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번호로 적어내거나 

그 가치성을 몰라서 결국 버리고 마는 자와 같다.

너희는 천국으로 가는 답을 받아 

인생 가운데 쓰는 자들이다. 

귀히 알고 이 말씀을 온전히 행하여라.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다. 

그것이 이 말씀을 싹싹 잘 받아먹어 소화시키는 일

이다. 

이 말씀은 생활 가운데 행하고 

인생 가운데 써먹어야 유익이고 기쁨이고 희망이다.

말씀을 주는 자도 받는 자가 기쁨으로 행하고 

그로 인해 구원을 받아야 보람이 되는 것이다. 

축복의 열쇠를 나는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 열쇠를 받았으니 내게 와서 축복을 받아가라.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기어이 받지 못하고 끝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삼위는 너희에게 그 누구보다도 축복을 주기 원하

노라. 

그 축복 앞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자기에게 속한 축복을 모두 받아갈 자가 누구랴! 

도전하여라. 

내 안에 있는 축복에 도전하여라. 

너희에게 속한 축복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해

라.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해라. 

네게 꽂힌 촛대를 다른 이에게 옮기지 못하게 하여

라. 

열심을 내어 하여라. 

행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냐. 

천국이다! 목숨 걸고 하여라! 

이렇게 말해도 결국 깨닫는 자만 행한다. 

고로 깨닫는 지혜를 간구하여라. 

시대를 깨닫는 자들이 목숨 걸고 따른다. 

그런 자들은 축복의 선 안에 들어온 자들이다. 

모두들 내 사랑의 축복 안에 속한 자들로서 

그런 삶을 살아라. 

사랑한다. 진정 사랑한다. 

내 말을 오해하지 말라. 



내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이면 

내 심정이 상하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게 상처가 되는 것이다. 

오해하지 않고 너희가 행하면 된다. 

사랑으로 말씀했는데 

오해와 의심으로 돌아오는 사랑의 상처를 

내가 또 받아야겠느냐. 

신부는 신부로서 신랑을 제일 잘 알아야 하지 않겠

느냐. 

내가 어떤 한 마디 말을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오해하고 불신한다 하더라

도 

내 사랑 신부야, 너는 알아줘. 

많은 사람들이 섭리사와 선생을 오해하고 불신해도 

너희는 이렇게 나 믿고 따라오잖아. 

지금처럼 이처럼 모든 일에 

나와 선생을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와 선생을 오해하면 

내게 너무도 상처가 된다.

가장 믿어서 이해를 바라는 

사랑하는 애인의 오해니 오죽이나 하겠느냐. 

나와 선생은 이 세상 사람 다 너를 버려도

늘 네 편이 되어주잖아. 

그러니 너희는 늘 안심하고 해라. 

이 역사에 자신감을 갖고 

우리 한번 대역사를 일으켜 보자! 

이 대역사는 하늘 홀로도 안 되고, 

너희 홀로도 안 된다. 

오직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야 한다. 

너희에게 육이 있으니 하늘이 너희 통해 한다. 

육 있는 자들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 

하늘 편에 합당한 사랑의 신부로 이룬다. 

내가 진정 너희로 역사 이루길 원한다. 

나를 따르는 이들 많지만, 

내 진정 너희와 하길 원한다. 

내게로 나온 선생이 아니면 안 돼. 

선생으로부터 나온 너희가 아니면 안 돼. 

내 사랑하는 이들, 나의 신부가 아니면 진정 안 된

다.

너. 바로 네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다. 

사랑한다. 너무도 사랑한다. 

진정 내 품을, 내 뜻을 떠나지 말아라. 

사랑해.

너희와 사랑으로 뜻을 이루고 싶은 

주 예수 그리스도 네 사랑의 신랑. 


